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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최고 훈장 ‘레지옹 도뇌르’ 받은
고 박동하 하사,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

- 고 박동하 하사 5월 15일 별세, 유족 협의 거쳐 안장 예정

  국가보훈처(처장 박민식)는 19일 6·25전쟁 당시 프랑스군에 배속되어 참전한 

뒤 프랑스 최고 훈장인 ‘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’를 받은 고 박동하 하사를 

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지난 15일 별세한 박동하 하사의 

유해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안장될 예정이다.

  고 박동하 하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충무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되어 

「상훈법」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이뤄지게 

됐다.
      

  박동하 하사는 1951년 2월,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계속 밀리던 상황에서 

유엔군의 첫 승리이자 반격의 계기가 되었던 지평리 전투, 단장의 능선 전

투에서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2021년 3월 군사 

훈장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6월엔 프랑스 최고 훈장인 ‘레지옹 도뇌르 슈

발리에’를 받았다.

 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․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소속으로 참전, 참전국으로부터 

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 받은 국내 참전용사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

있도록 하는「국립묘지법」개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

있으며, 현재 개정안(윤주경 의원의 대표 발의)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.
  

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“6·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배속되어 참전하고 

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분들을 찾아 

그 희생과 공훈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방안을 마련하고, 법률 개정도 조속히 

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보훈예우국 책임자 과  장 강운철 (044-202-5580)

예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(044-202-5583)

     


